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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은행의 외환건전성 양호 평가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

차례에 걸쳐「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」을 마련하여 시행함. 

o 1차는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,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

리스크 관리기준 신설,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, 외화유동성 비

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,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. 

o 2차는 8월부터 시행되었고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,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

화,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, 외국은행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

기준 확대 등이 시행됨. 

□ 금감원은 1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의 이행상황을 

점검한 결과, 외화유동성비율,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 

이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.

o 8월말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98.8%로 규제 비율을 상회했으며 3월말 

94.6%, 6월말 97.1%, 7월말 98.7%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.

        - 7월부터 외화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100%에서 35~100%로 차등 적용한 후에

도 규제기준을 웃도는 등 이행상태가 양호함. 

o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역시 7월말 138.5%로 규제비율인 90%를 크게 

상회함.

o 국내은행이 보유한 A등급 이상의 국공채와 회사채, 중앙은행·금융회사 외화예치

금 등 외화안전자산은 총 외화자산의 6.7%로 최저기준을 상회함. 

o 국내은행 대부분이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해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위기

상황분석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.

        -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시스템의 보완 작업

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임.

o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

래 대비 125% 이내로 제한한 결과, 대부분의 투자자와 실물거래 대비 50% 내

외에서 거래 중에 있음.

(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등, 금감원 등, 9/16)


